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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18년에 1명대가 무너진 이래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2년에는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 되었다. 더욱이 통계청은 2023년 

4분기에는 합계 출산율이 0.6명대에 이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1) 합계 

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상태가 2022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점은2)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초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절감하게 한다.

정부가 2020년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15)」에는 ‘아동 

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을 정책의 직접적 대상자로 존중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아동을 사회보장의 직접적 수혜자로 인식하고 관련한 모든 

제도 영역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3) 2023년 

4월 정부가 발표한 「모든 아동의 공정한 발달･성장 기회 보장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아동 

정책 추진 방안」에서도 아동의 꿈과 희망, 의사를 존중하는 정책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다.4)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사회에서 아동들에 대한 존중은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노키즈존(No Kids Zone)’ 현상을 들 

수 있다. 노키즈존은 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업소를 말하며, 

2023년 11월 기준 약 450곳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5) 이러한 노키즈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년 9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결정해 철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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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반대로 2022년 12월 서울시는 모든 아이가 환영받고, 아이와 함께 방문하는 

양육자가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서울키즈 오케이존’을 지정하였다.7) 

‘노키즈존’과 ‘서울키즈 오케이존’ 중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논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둘 다 공공장소에서 아동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아동에 

대한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장소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기 위해 질서를 지켜야 할 곳이다. 

아동은 공공장소에 사회 구성원으로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도 모두 아이였을 때가 있었음을 기억하자. 우리가 자라는 동안 배려와 존중을 통해 

사회적 질서를 체득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인식하자.

넬슨 말덴라는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더 그 사회의 영혼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다”고 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받은 배려와 

존중을 되새겨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7)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뉴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6945(인출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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